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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따른 과당경쟁 지향해야....

지난 한해 동안 PET용기를 애용해 주신 음료업계와 소비자 여러분들과, 또한 업

계발전에힘쓰고계신「포장계」관계자분들에게이자리를빌어먼저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식음료업계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업계와 마찬가지로 우

리PET용기성형업계또한매우힘들고어려운한해였습니다.

경기의극심한침체로식음료의수요는침체를벗어나지못하여PET용기의판매

량은신장되지못하고, 더욱이주원료의가격은불규칙적으로인상되어예측불허의

상태가지속됨으로써매우혼란스러운한해이기도하였습니다.

허탈한마음과아쉬움을뒤로한채한해가저물어가고있습니다.

해가바뀔때마다우리는새로운희망을가지게되며올해는무엇이좀달라지지않을까하는기대를가져봅

니다.

이제丙戌年(병술년) 새해가밝았습니다. 기대와희망을가지고신년을맞이합시다.

지금우리PET용기업계는무엇보다도공급과잉에따른과당경쟁을자제해야될시기입니다.

특히비수기에는공장가동율이극히저조하기때문에저가판촉이되풀이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러한어

려운문제를풀기위해서는각종공급주체들은3년정도설비확충을자제하는한편기존의공급체계질서를

유지해나가는일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상생의정신이어느때보다도요구되는때이기도합니다. 또한우리업계는식음료업계인수요업계와는유

통과정상발주와납품관계인수직관계로형성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양업계는상대방을인정하고상대방의입장에서이해의폭을넓혀협력과공존의관계인수평관

계로발전시켜나감으로써양업계가서로윈윈할수있는기반을확고히다져나가는원년이되도록노력해

야합니다. 뿐만아니라어려운환경속에서도우리는먼장래를보고신제품개발과더불어용기의디자인과

용량개발을통한신규수요창출과대체수요발굴에매진해야되겠습니다.

포장용기의30%를점하고있는PET용기의점유율을더욱끌어올릴수있도록 PET 성형업계는수요업

계와공동으로함께부단한노력을꾸준히기울여나가야합니다.

이처럼 우리업계는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비가오면

땅이 굳어지듯 지난해의 어려움을 극복한 저력의 토대위에서 심기일전하여 우리 생활주변 어디에서나 더욱

쉽게접할수있고더욱사랑받을수있도록우리PET용기업계는최선을다할것입니다. 

끝으로병술년새해를맞이하여포장업계여러분들의하시는일이더욱번창하고PET용기와직∙간접으

로관계되시는모든분들의건강과행운을기원합니다.

한 규 범

(사)한국PET용기협회회장

46~76  1904.12.16 9:27 PM  페이지71


